「문자·어휘」해설

문제Ⅰ ［1］~［9］

問1 자연 환경(環境：かんきょう)이 파괴(破壊：はかい)되면 자원(資源：しげん) 감소가 진행된다고 한다.

問2 학생과에 수업료 납입(納入：のうにゅう) 날짜를 정정(訂正：ていせい)하는 내용이 적힌 벽보(張り紙：はりがみ)가 있었다.

問3 슈퍼마켓이 도산(倒産：とうさん)한 것은 지나치게 가격인하(値引き：ねびき)를 한 것이 영향(影響：えいきょう)을 미쳤기 때문인 모양이다.

문제Ⅱ

[10]이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적에게 항복(降伏：こうふく)을 선언하기로 했다.

1　 回復：かいふく(회복)

2　 広報：こうほう(극복)

3　 幸福：こうふく(홍보)

4　 担架：たんか(행복)

[11]그 선수는 다리를 골절했는지 경기 중에 들것(担架：たんか)으로 실려나갔다.

1　 段階：だんかい(단계)

2　 団結：だんけつ(단결)

3　 単位：たんい(단위)

4　 短歌：たんか(단가)

문제Ⅲ ［12］~［17］

問1 이것은 정교(せいこう：精巧)하게 위조(ぎぞう：偽造)된 화폐(かへい：貨幣)다.

問2 해외 생활의 적응(てきおう：適応)을 촉진(そくしん：促進)할 시설(しせつ：施設)이 완성되었다.

문제Ⅳ

[18]초보자의 참가도 환영(かんげい：歓迎)합니다.

1　환호성かんせい：歓声)

2　권유(かんゆう：勧誘)

3　건배(かんぱい：乾杯)

4　간단(かんたん：簡単)

[19]1, 3, 5, 7, 9를 홀수(きすう：奇数)라고 합니다.

1　기상(きしょう：起床)

2　기묘(きみょう：奇妙)

3　공기(くうき：空気)

4　위험(きけん：危険)

문제Ⅴ

[20]옛날 곡을 들으니 문득(ふいに) 고교시절이 생각났다.

[21]과로로 지쳐 몸이 휘청휘청(ふらふら)한다.

[22]이 나무는 잘 타지만, 태우면 조금 맵다(けむたい).

[23]사기꾼은 교묘한(巧妙な：こうみょうな) 방법으로 사람을 속인다고 한다.

[24]일본에 왔을 때는 서투른(かたことの) 일본어밖에 하지 못했다.

[25]바다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에 경계(警戒：けいかい)해야 한다.

[26]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しぼって) 있다.

문제Ⅵ

[27]響く：나쁜 영향을 미치다. (소리가) 울리다, 울려퍼지다. 감동을 주다. 여운을 남기다. 

[28]急だ：급하다. (움직임이나 진행상황 등이) 빠르다. 갑작스럽다. (경사가) 급하다

문제Ⅶ

[29]あべこべ：뒤바뀜. 반대임. 거꾸로임

[30]きしむ：삐걱거리다

「문법」해설

문제Ⅰ

[1]신입사원은 무엇이든 모두 미숙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2]젊을 때는 부모님의 걱정에 아랑곳 없이 나쁜 친구와 사귀어 경찰서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をよそに：~을 무시하고. ~에 아랑곳 없이

[3]아이가 별 생각 없이 한 장난이라고는 해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어야 마땅하다.

＊～とはいえ：~라고는 해도

[4]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로 불렀지만, 자동차에 타고 있는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동사 ない형+んばかり：~하기라도 할 듯이. 거의 ~할 것 같은 모양으로

[5]35도나 되는 날에 검은색 일색의 복장으로 외출하다니 더워서 쓰러지고 말 거야.

＊～ずくめ：~일색. ~뿐

[6]이런 시골동네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だに：~조차도

[7]정치가나 유명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징병제도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

＊～であれ：비록 ~일지라도. ~이라 할지라도

[8]유명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든 신곡이라서 엄청 히트하는가 했더니, 전혀 판매매수가 늘지 않았다.

＊～と思いきゃ：~라고 생각했더니. 뒤에는 예상 밖의 일이 온다

[9] ‘좋은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도 있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인생은 정말로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다.

[10]다락방 청소를 했더니 먼지투성이가 되어버렸다.

＊～まみれ：~투성이

[11]신부는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

＊～たるもの：~의 입장에 있는 사람. ~된 자

[12]장례식에 하얀 양말을 신고 가다니, 너무나 비상식적인 사람이다.

＊～極まりない：대단히 ~하다. 더할 나위 없이 ~하다

[13]이 호텔이 인기가 많은 것은 훌륭한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객실에서 보는 전망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もさることながら：~은 물론이거니와

[14]요즘 대학생들은 잡담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마자 바로 얘기하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감당이 안 된다.

＊동사 원형＋そばから：~하자마자. ~하는 족족

[15]우리 아들이 오락실에 있는 것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시겠습니까?

＊～ところを：~하는 장면을

[16]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우리 집 고양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버렸다.

＊～てからというもの：~한 이래 쭉. ~한 이후로

[17]어제 본 영화는 슬픈 이야기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울었다.

＊동사 ます형+っぱなし：내내 ~하다. 계속 ~한 채이다

[18]그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매일까지는 아니라도 이틀에 한번은 만나고 싶다.

＊～とは言わないまでも：~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9]집에 돌아가자마자 공부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화나기 마련이지.

＊동사 원형＋なり：~하자마자. ~함과 동시에

[20]몸만은 튼튼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이라도 그다지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こととて：~이기 때문에. ~라서

문제Ⅱ

[21]아들 방은 정말이지 너무 지저분하다.

＊～ときたら：（불만, 비난 등의 뉘앙스로） ~는

＊～といったらない：대단히~하다. ~하기 짝이 없다

[22]정부 원조 없이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사＋なしには：~ 없이는

[23]농구선수도 아니고 저렇게 높은 곳에 손이 닿을 리가 없다.

＊～じゃあるまいし：~도 아니고

[24]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이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てやまない：진심으로 ~하다. ~해 마지않다

[25]어딘가에서 귀여운 작은 새들이 날아왔다.

[26]전철 안에서 성추행을 하다니 교사에게 있어서는 안될 행위다.

＊あるまじき있어서는 안될. 있을 수 없는

[27]시험감독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부정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たりとも：단 ~도

[28]약혼자요? 약혼자는커녕 여자 친구조차 없습니다.

＊～はおろか：~는커녕

[29]증거가 이만큼 갖추어져 있으니 그가 범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0]손자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고 만다.

「독해」해설

문제Ⅰ

회사와 같은 조직 속에서 일하면, 일에는 농작물을 손질하는 것과는 다른 합리성이 철저하게 요구됩니다. 그 합리성을 저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도시인은 상관에게 그렇게 질책을 당합니다. 머릿속에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라.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쁘다는 거야. 또 다시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기는’커녕, 종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목을 맨 아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연이란 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부품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될지’는 완전하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대로 하는 대상이 도시와 시골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도시적 합리성, 다시 말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솔린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가 고장인지 조사하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데도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차, 그런 것이 있다면 일종의 괴담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도시에는 인간이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는 왠지 이상하다고 말해도, 설계도가 원래 없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인지, 애당초 고장이 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는 원래 그런 의미에서 불합리한 존재입니다. 도시에서의 일상의 사상과 아이 기르기의 사상의 모순, 의식을 상대로 하는가, 자연을 상대로 하는가의 차이, 그것이 저출산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략)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 만든 우주선이 제대로 비행하는 것. 그런 것에 도시인은 감탄합니다. 매일 손질을 해서 작물을 잘 기르는 것. 그러려고 했는데 냉해로 수확물이 없었다. 그런 것은 반대로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다니, 어리석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현상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일은 시뮬레이션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면, 도시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소용이 없어요’라고 다시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또 물어옵니다. 이건 끝이 없는 거네요.

문제Ⅱ

스피드가 있으면 그만큼 기회가 늘어난다. 남들의 두 배의 속도로 일을 해내면 남은 시간을 다른 일에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남들보다 갑절의 세심함으로 하나의 일에 임할 수도 있어서 그만큼 작업의 질도 높아진다. 속도와 정확성이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회가 두 배가 되면 성공의 기회도 배가 된다. 실패도 두 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속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업경영자라도 신장의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기회를 만나도 반응의 속도, 대응의 스피드가 굼떠서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꼭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력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비즈니스맨에게도 속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일의 스피드를 높이면 생산성이 오른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빠른 응답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광고홍보실의 매니저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되어,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도쿄 돔에 광고간판을 다는 계획의 가부와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지, 그 사원에게서는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다. “야구장에 광고를 게시할 때의 과제는 무엇인가? 또는 그 경영효과를 임시 데이터라도 좋으니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기에 “그럼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심한 건지도 모르지만, 내가 물은 내용에 대해 그때까지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러면 그렇다고 재빠르게 대답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 뒤의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에서 “즉시 자료를 모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대답을 듣고 싶다. 남이 던진 공은 바로 다시 던져주는 것이 예의이고, 그런 스피드가 비즈니스맨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줄 생각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인물인가 아닌가는 응답의 신속함으로 대개 가늠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라도 좋다.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신속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발전해나간다.

